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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르 드 코리아

2019년 6월 13일 목요일

투르 드 코리아 2019｜크레데르, 1구간 옐로저지 접수

래이몬드 크레데르(팀 유코·오른쪽 앞)가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열린 ‘투르 드 코리아 2019’ 첫 번째 구간에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뒤 양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. 사진제공 ｜ 국민체육진흥공단

“스테이지1에서 꼭 우승해 마지막까지
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”고 말한 스스
로의 약속을 지켰다. 래이몬드 크레데르
(30·팀 유코)가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
원지에서 시작된 605.2km의 대장정 ‘투르
드 코리아 2019’ 첫 번째 구간에서 종합
1위를 차지했다. 크레테르는 은파유원지
일대에서 펼쳐진 63.3km 구간을 1시간

21분45초에 질주하며 우승자에게 주어지
는 옐로저지의 주인공이 됐다.

국제사이클연맹(UCI) 공인 국제사이클
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는 각 구간별 종합
1위에게 옐로저지를 전달한다. 1위는 다
음날 경기에서 유일하게 옐로저지를 입고
레이스에 참가하는 영광을 누린다. 최종
시상식에서도 우승자에게 옐로저지를 선
물한다.

대회 첫 날 1구간은 순환 경기(크리테리
움)로 산악 구간이 없어 스프린터 선수에
게 유리했다. 그러나 커브가 많고 도로가
좁아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어졌다.

레이스 후반부터 니키틴 마트비(비노 아
스타나)가 독주했지만 크레데르는 펠로톤
(메인 선두 그룹)에 머무르며 역전 기회를
노렸다. 결승선 3km 정도를 남겨두고 펠
로톤에서 마트비를 추격하는 선수들이 동
시에 질주를 시작했다. 크레테르는 마트비
를 역전한 뒤 치열한 승부 끝에 가장 먼저
결승선을 통과했다.

네덜란드 국적인 크레테르는 일본의 팀
유코 소속이다. 투르 드 도치기에서 정상
에 오르며 투르 드 코리아의 강력한 우승
후보로 떠오른 그는 1구간을 1위로 통과했
다. 대회 시작 전 “도치기 대회보다 더 우

수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고 코스도 다이
내믹한 투르 드 코리아에서 꼭 좋은 성적
을 내고 싶다. 1구간이 중요하다. 1위로 골
인하고 싶다”고 했던 약속을 지키며 정상
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.

팀 우승은 크레테르가 이끈 팀 유코가
차지했다.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한 유
세프 리기기(트렝가누)는 스프린트 1위에
게 주어지는 블루 저지를 받았다.

투르 드 코리아 2019는 13일 천안 독립
기념관으로 이동해 단양까지 165.5km를
달리는 2구간 레이스에 돌입한다.

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3km남겨놓고역전…약속지킨크레데르
커브 많은 순환경기 치열한 머리싸움
막판 선두 마트비 제치고 우승 환호

“1구간 꼭 1위” 스스로 한 약속 지켜

최형민(29·금산인삼첼
로)은 지난해 투르 드 코리
아 1∼2구간 정상에 오르
며 옐로저지를 입고 3구간
을 달렸다. 그러나 산악 구
간이 많아 승부처로 꼽혔
던 3구간에서 뒤쳐지며 대

회 마지막날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.
최형민은 한국 도로사이클 역사에 매우

상징적인 이름이다. 2010년 광저우아시안
게임에서 한국 사이클 최초로 도로독주에
서 금메달을 딴 주인공이다. 지난해 투르
드 코리아가 끝난 뒤 열린 2018자카르트-
팔렘방아시안게임 남자 도로독주에서는
43km 구간을 평균 시속 44.78km로 질주
해 57분36초39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.
국제무대에서 이름이 높은 금메달리스트
알렉시아 루트센코(카자흐스탄·55분37초
13)보다 1분59초가 늦었다.

최형민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
사이클 선수 은퇴를 결정했다. 그러나 주위
에서 만류가 이어졌다. 도로 사이클은 레이
스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대
후반보다 30대 초반을 전성기로 꼽기도 한
다. 오랜 고심 끝에 다시 페달에 오른 그는
목표를 2020 도쿄 올림픽으로 정했다.

최형민은 도쿄에서의 질주를 가슴으로
그리며 12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 투르
드 코리아 2019 출발선에 섰다. 한국 선수
로 이 대회에서 우승해 자존심을 지키고
올림픽 출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싶다는
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.

최형민은 “아시안게임 무대에서는 좋은
기억이 많았지만 돌이켜 보니 올림픽에는
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
랐다. 투르 드 코리아는 국제사이클연맹
공인 2.1클래스 대회로 많은 올림픽 출전
포인트가 걸려있다”며 “지난해 실패를 거
울삼아 꼭 마지막에 꼭 웃고 싶다”고 다짐
했다. 군산 ｜ 이경호 기자

최형민, 도쿄올림픽 도전
다시 힘차게 페달 밟는다
은퇴 미루고 투르 드 코리아 출전

최형민

“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
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
길 바랍니다.”

동아일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
주최하는 국제사이클연맹(UCI) 도로대회
‘투르 드 코리아 2019’의 두 번째 경유지
인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은
12일 “3·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

인 올해 투르 드 코리아의 라이더들이 독
립기념관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”며 이같
이 말했다.

선수들은 12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
를 출발해 천안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
뒤 13일 독립기념관에서 총 605.2km 두
바퀴 대장정의 둘째 날을 시작한다.

이 관장은 “독립기념관도 외부에서 자
전거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내부에 비치된
것을 빌려 경내를 돌아보는 자전거 투어가

가능하다”며 “캠핑장도
리모델링을 마치고 올 4월
재개장해 이용할 수 있다”
고 소개했다.

천 안 시 는 총 연 장
271.2km의 생활 및 레저
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

고 있다. 이 가운데 북면 연춘리∼북면사
무소∼목천 용연저수지∼독립기념관의
24.8km 구간의 경치는 유독 아름답다.

독립기념관은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
다. 이 관장은 “2월 28일 정부가 주최한 3·
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

전야제가 열린 것을 비롯해 각종 기념행사
가 줄을 잇고 있다”며 “임시정부 특별전에
이어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”고 말
했다.

기념관 측은 올해부터 미주 외에도 유
럽에 독립기념관의 재외동포 역사교육 콘
텐츠를 보급하기로 했다. 이 관장은 “국난
극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기념
관에서 투르 드 코리아 선수들이 에너지
를 충전해 마지막까지 무사히 레이스를
마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천안 ｜ 지명훈 동아일보 기자

mhjee@donga.com

이준식독립기념관장 “국난극복의지되새기길”

스테이지 2출발지특별한의미부여

이준식 관장


